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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과 회계 투명성
유효진 � 자유기업원 � 인턴연구원

◪ 정부,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조
m 2023년 2월 정부는 노동조합 제14조의 서류비치·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 요구
  - 장부 자체가 아닌 비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표지 1장, 속지 1장 요구
m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진행
m 해산된 노동조합를 제외한 327개의 노동조합 중 37.6%(120개)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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◪ 노동단체 지원금 양대노총 독점구조 깨져
m 2022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35억 900만원의 92.8%인 32억 5,700만원이 양대

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받음
m 2019년 91.6%(45억 300만원), 2020년 88.9%(37억 1,600만원), 2021년 88.7%(33억 4,200

만원)로 지난 4년간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지원금 비중이 약 90%로 유지
m 양대노총에 속하지 못한 소수 노조나 신생 단체는 지원에서 소외
m 올해 1차 노동단체 지원 내역에서는 양대노총 비중이 34.2%로 크게 감소
  - 노조회계 자료 비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

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
  -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미가맹 노조나 배달플랫폼노조 등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 

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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◪  노동조합법·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
m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

개정안을 입법 예고
m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
m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,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건 신설, 결산 결과의 명확한 공표시기 

및 방법 제정,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재 혜택 부여 등
m 양대노총은 노동 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

◪ 취업자 88.3%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원해
m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‘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

방안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
m 취업자 88.3%가 ‘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’

고 응답
m 조합원의 경우 84.4%가 노조 회계공시가 필요하다고 응답
m 조합원 48.1%가 ‘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’고 응답
m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89.4%가 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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◪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
m 사회적으로 노조의 법적 보호 장치와 특권에 부합하는 투명성 필요
m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,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

세금을 지원받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
m 노조는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
m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


